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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금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1

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

담당 이은미 팀장 

논평 특검법 발목 잡기한 새누리당 의원들을 잊지 않을 것

총 쪽

1. 오늘(11/17) '박근혜_최순실 게이트 특검법'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우

여곡절 끝에 통과했다. 비록 곧 본회의에 상정되겠지만, 새누리당 소속 

일부 의원들이 법사위 통과를 순순히 찬성하지 않았다. 그 대표적인 의

원은 김진태 의원이다. 김 의원은 ‘촛불에 밀려서 원칙에 어긋나는 법

사위 오욕의 역사로 남을 것’이라고 말했다한다. 김진태 의원 외에도 

권성동 의원과 여상규, 오신환, 윤상직 의원도 발목잡기에 한몫했다. 아

직도 국민의 분노를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는 이들 의원들을 국민들은 

똑똑히 기억할 것이다. 

 

2. 한편 앞으로 있을 국정조사에서도 새누리당이 지금과 같은 발목잡기와 

조사방해는 꿈도 꾸지 말 것을 경고한다.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시도는 

단 1분 1초도 안 된다.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의 퇴진을 우선 요구하고 

있기 때문에 새누리당 해체 주장을 미루고 있을 뿐이다. 그러나 박근혜-

최순실게이트가 지난 수년 동안 이어져올 수 있게 만든 새누리당에 대한 

국민들의 분노는 새누리당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. 끝.


